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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그 동안 수혜를 받았던 제약/바이오 업체들의 센티 악화가  지속. 

•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글로벌 CDMO 업체들의 성장과 대규모 투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. 

•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바이오 CDMO 시장은 2020년 113억달러에서 2026년 

203억달러로 연평균 10.1%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힘. 

• 2020년 기준 글로벌 CDMO업체는 100여개가 넘고 그 중 상위업체인 론자, 

삼성바이오로직스, 캐털런트, 베링거인겔하임, 써모피셔가 전체 시장의 59.4%를 차지. 

• 주요 업체들은 현재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데 론자는 스위스와 미국에 2개의 포유류 약물 

물질 제조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9억3,500만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함. 

• 캐털런트의 경우 작년 이탈리아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생물학적제제 약물 제조시설 추가 

계획을 발표. 또한 미국에는 제조 세트수를 5개로 늘렸으며 현재 cGMP 규모의 2배에 달함. 

• 국내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올해 4공장 완공, 향후 5,6공장 증설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

CDMO 업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은 지속될 전망. 

글로벌 주요 CDMO 기업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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